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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changes in pharmacists’ perceptions of preceptorship in the experien-

tial education an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effects of a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Methods: Code-matched pre-

and post-surveys were conducted for Pharmacists who participated in a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designed b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College of Pharmacy in May and December, 2011. A total of 50 sets of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Results: After a 2-day course of 8-hour preceptor orientation workshop scheduled 1 week

apart,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became fully aware and understand toward goals and vision of 6-year pharmacy

education was increased from 52% to 96%. The orientation program also improved the understanding of pharmacists on

preceptor’s roles and functions, and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ir perceptions of preceptorship

were changed positively was increased by 40%. In addition, the data demonstrated that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

gram improved the overall perceived self-assessed competence of participants as a preceptor by 12.9 points (from 51.76

to 64.66 points, p = 0.0001). Most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was beneficial and ongo-

ing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eceptor development is necessary.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perceptions of

pharmacists on 6-year pharmacy education and preceptorship in the experiential education. Findings from the survey

demonstrated that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of the PNU College of Pharmacy was effective to improve pharma-

cist’s competence as a preceptor. This study was a good start in identifying areas where preceptor development is

needed, and provides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s. In the future,

more rigorous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long-term effects of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and the outcomes of

preceptor educa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xperient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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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

하고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의약품 사용은 과거보다 훨

씬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제공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합

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심 증대는 약사 직능을 의약

품의 제조, 공급, 관리, 조제 및 투약과 같은 물질중심에서

처방전 검토, 약물정보제공, 약물요법관리, 환자복약상담 등

의 환자 케어 서비스(patient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업무

로 확대, 변화시켰다.1) 이에 따라 양질의 환자 케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

며 약학교육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

다.1-6)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된 약사 직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적인 약학교육의 변화에 발맞추어 1990년대 초

반부터 약학교육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5년에 확정된 학제 개편에 따라 2011년부터는 6년제 약

학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6년제 약학교육

은 이론중심, 의약품 중심, 공급자 중심이었던 약학교육을

실무중심, 환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을 핵심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교육의 우선 과제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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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자 중

심의 약료(patient-centered pharmaceutical care)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유능한 약사를 양성, 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8) 이를 위해 새로운 약학교육과정에서는 종래에는 없

었던 실무실습 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실무실습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기초 과학 및 임상

이론지식을 다양한 형태의 실무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약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약국, 지역

약국, 제약산업, 의약품 행정, 약학연구 등의 영역에서 총

1600시간의 실무실습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며8), 실무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약학교육을 통하여 한 사람의 학생을 한

사람의 전문직능인으로 변화시켜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보건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약학교육의 핵심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실무실습

교육은, 교육기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

게 되는 사람으로 ‘프리셉터(preceptor)’ 또는 ‘실무교육강사’8)

를 필요로 한다. 프리셉터는 실무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멘토, 코치 등의 다양하면

서도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9) 따라서 이러한 프리셉

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능인인 약

사로서 임상 및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 뿐만이 아

니라, 교육자로서 학생의 학습수준과 능력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다양한 교육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하여

학생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며, 효과

적인 피드백을 주고 학생의 실무수행을 평가하는 등 전문적

인 교육능력과 교수법에 관해서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프리셉터의 자질과 역량은 결과적으로 학

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실무실습 교육의 질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핵심 교과 과정으로 확립한 의

과대학의 경우, 학생 교육의 많은 부분이 전공의들에 의해

수행되며, 학생들이 향후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의

1/3 정도를 전공의들로부터 습득하게 된다.10) 국외의 몇몇

연구들은 전공의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행하였을 때 전공의들의

교육능력이 향상되고,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었

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들

을 보고하고 있다.
11-16)

 따라서 의학계의 경우 교육은 전공의

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직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의학교육인증기구에서도 교육에 관한 항목을 인증기준에 포

함하고 있다.17-18)

의학교육의 선험적 결과에 비추어 약학교육에 있어서도 실

무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리셉터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약학교육인증기구인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ACPE)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약학대학

은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9)

우리나라에서도 프리셉터의 자격요건으로 최소 8시간의 프리

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리엔

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프리셉터의 기본자질, 실무실습 교육목표 및 교안과

평가지침 소개, 효과적인 교수법 및 학생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8)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약학대

학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8시간의 프리셉터 양성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리셉터 역할에

관심이 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 5월과 12월, 두 차

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의 목적은 약사들에게 새로운 6년제 약학교육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실무실습 교육의 중요성과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

임, 그리고 프리셉터에게 필요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전

문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

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후에 약사들이 새로운 약학교육

제도와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변화

를 관찰하고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향후 양질의 체계적인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서 2011년 5월과 12월,

2차에 걸쳐 실시한 프리셉터 양성교육 워크샵에 참여한 73

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나누어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수강생 모집은 부산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병원약사회 지부, 부

산시 약사회, 경남약사회, 울산시약사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

여 교육과정 개설을 공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본교 약학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임상약학 교육과정을 한 번이라도 이

수한 적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개

인 이메일을 발송하여 모집하였다. 

프리셉터 양성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매주 토요일 하루 4시간씩 2주에 걸쳐 총 8시간 동안 교

육이 시행되었다. 교육의 형태는 강의를 위주로 진행된 이론

교육과 간단한 실습,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포함하는 워크

샵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를 제외한 모든 강의 및 교

육진행은 임상약학을 전공하고 프리셉터로서 미국 약대생을

교육해 본 경험이 있는 약학대학의 전임교원 1인에 의해 시

행되었다. 사례발표는 우리나라 병원 약제부에서 약대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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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십 년간 교육해 본 경험이 있

으며, 우리나라 지역 약국에서 프리셉터로서 미국의 약대생

을 대상으로 3주간 교육해 본 경험이 있는 약사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30명 정원을 목표로 모집된 교육과정에 5월

에 시행된 1차 교육에는 36명, 12월 2차 교육에 37명이 등

록하고 참석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첫째 날에는 6년제 약학

교육의 교육목표와 비전을 비롯하여 실무실습 교육에서의 프

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프리셉터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술,

실무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교수

법 및 학생평가기법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 강의교육이 진

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실무교육 시행 전에 프리셉터가 준비

해야 할 사항들(예, 학생과의 첫 대면, 학생 스케줄, 오리엔

테이션 자료준비)을 비롯하여 학생의 교육 및 지도방법 등을

시간의 흐름별로 구성한 소위 프리셉터 역할의 이론적인 시

뮬레이션을 습득한 후에 실제로 프리셉터 역할수행을 위한

자가점검 및 교육계획서, 교육일정표, 프리셉터의 혜택, 실무

교육기관 평가 등 간단한 워크시트 작성 실습 등을 시행하

였으며, 그 외 학생실무실습 교육사례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

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학생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

간과 최종 종합시험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교육은 약학대

학 내에서 시행되었으며 모든 교육 및 워크샵 진행은 집체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설계 및 설문조사 방법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후의 약사들의 인식변화와 교

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시행 전과 후를 위한 설

문지를 각각 개발하였다. 교육시행 전의 1차 설문내용은(1)

설문응답자의 성별, 경력, 교육경험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2) 프리셉터에 관한 인식조사와 (3) 프리셉터 오

리엔테이션 및 양성교육에 관한 인식조사의 세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프리셉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두 번째 영역은

약학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 본인

의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의 보유수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수준, 교육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현재 프리셉터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등의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영

역인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및 양성교육에 관한 인식조사에

서는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1개 문

항이 개발되었다. 교육시행 후의 2차 설문내용은 1차와 유사

하게 (1) 프리셉터에 관한 인식조사와 (2) 프리셉터 오리엔

테이션 및 양성교육에 관한 인식조사의 영역이 포함되었고,

(3) 교육과정 및 내용평가 영역을 추가하였다. 영역별 세부문

항으로는 (1) 프리셉터에 관한 인식조사영역에서는 교육 후

약학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에 대한 인식변화, 프리셉터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자로서의 자신감, 프리셉터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한 자가평가 등 5개 문항의 질문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특히 프리셉터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긍정적으로 응

답한 수강생에 한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하였는지

서술하게 하였고, 프리셉터로서의 자질 및 능력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비추어 교육

전의 본인의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자가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교육 후에 그것이 어떻게 변

하였는지 조사하였다. (2)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및 양성교

육에 관한 인식조사의 영역에서는 본 교육과정과 같은 프리

셉터 양성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필요한지와 지속적으로 프리

셉터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지의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3) 교육과정 및 내용평가 영역에서는 교육시

간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과 도움이 되었던 교육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모

든 영역에서 총 12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설문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강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프리셉터의 자질 및 능력 평가는 100 mm 막대에 표시하도

록 하여 교육 전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배부

된 교재에 개별 코드를 부여하고,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작성

할 때에 코드를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자는 교육 전후 설문

조사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은 인지할 수 있으되 응답

자를 식별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설문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율적 참여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작

성하고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료 및 통계분석

자료수집 결과 교육 전과 후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수강생 73명 중 개인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전후 설문을 매칭할 수 없거나, 전후 설문 중 일부에만 참여

한 21건을 제외하고 52명이었다. 응답자 52명 중 제약회사

와 기타를 근무기관으로 제시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고

이들은 지역약국 및 병원약국 약사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기에

Table 1. Summary of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Schedule Content

Day #1 6-Year Pharmacy Education & preceptor

  14:00 ~ 14:50 6-Year Pharmacy Education & preceptor

  15:00 ~ 15:50 Important skills for preceptor

  16:00 ~ 16:50 Clinical teaching skills & student assessment (1)

  17:00 ~ 17:50 Clinical teaching skills & student assessment (2)

Day #2 Preceptor simulation

  14:00 ~ 14:50 Developing your rotation (1)

  15:00 ~ 15:50 Developing your rotation (2)

  16:00 ~ 17:20 Case presentation & discussion

  17:30 ~ 18:00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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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소수인 점을 고려하여 최종분석에는 이들을 제외한

50명만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설문지 각 문항의 답변과 자가

평가한 프리셉터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점수를 일차적 결과변

수로 사용하여 우선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 분석하였으며, 교

육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성공적인  프리

셉터의 역할과 책임’, ‘실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학생

평가’, ‘교육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 ‘프리셉터 시뮬레이션(이

론 및 실제)’ 등 5개 영역의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여 순위에 따라

각각 5점부터 1점까지의 가산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교육 전

후 변화의 크기와 특성그룹별 비교를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적용하였다. 동일 응답자의 교육 전후 프리셉터 자질 및 능

력에 대한 점수 변화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특

성그룹 간 비교를 위해서는 student t-test 및 분산분석법

(ANOVA)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2버전(SAS Institute

Inc. Cary, NC)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

히 많았으며(86% 대 12%), 병원약사가 74%로 응답자의 3/4

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보직 약사 또는

지역약국 개설자인 약사의 비율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무약사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응답자 중 64%가 5년에서

20년 사이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 중 42%는

학생 실무교육의 유경험자였으며, 응답자의 26%는 석사 이

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프리셉터에 관한 인식

1. 약학교육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인식

교육 시행 전 새롭게 변경된 약학교육제도의 교육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수강생은 절반(매우 그렇

다 4%; 그런 편이다 4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교육이 끝난 후에 약학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

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96%에

해당하는 48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

답한 것이 관찰되었다(Fig. 1A). 교육 전후의 응답에서 성별,

근무장소, 실무교육 경험 유무, 직위, 근무경력, 최종학위에

따른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상세자료 생략). 

2.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대한 인식

교육 시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각각 8%와 42%

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

고, 40%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수강생은 10%, ‘매우 그렇지 않다’라

고 응답한 수강생은 0%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비록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성별, 근무장소, 실무교

육 경험의 유무, 직위, 근무경력, 최종학위에 따른 차이는 찾

아볼 수는 없었다(상세자료 생략). 교육 후에 프리셉터의 역

할과 직능에 대한 인식이 변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90%

의 수강생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관한 인식

이 많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었고 1차 설문조사에서와 마찬

가지로 성별, 근무장소, 실무교육 경험 유무, 직위, 근무경력,

최종학위에 따른 차이는 찾아볼 수는 없었다(상세자료 생략).

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점에서 인식이 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질문에서는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이

해와 책임감과 사명감이 커졌다’, ‘프리셉터의 필요성 및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등의 답변

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약사의 직능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능향상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답변과 ‘프

리셉터의 역할이 귀찮고 학생이 걸리적거린다는 인식에서 학

생을 교육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다’, ‘부담

Table 2. Participants' basic demographics 

Variable No. (%)

Gender
   Male 
   Female 
   Not identified

6
43
1

(12)
(86)
(2)

Work place
   Hospital pharmacy 
   Community pharmacy

37
13

(74)
(26)

Current positions
   Staff pharmacist 
   Director/Pharmacy Owner 
   Assigned pharmacist 
   Not identified

28
10
11
1

(56)
(20)
(22)
(2)

Working experiences (years)
   < 5 
  5 ≤ & < 10 
  10 ≤ & < 20 
  ≥ 20 

10
16
16
8

(20)
(32)
(32)
(16)

Teaching experiences
  No 
  Yes 

29
21

(58)
(42)

Academic degree
  B.S.
  M.S.
  Ph.D.

37
10
3

(74)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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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두려움이 감소했다’등의 답변도 있었다(Fig. 1B).

3. 프리셉터로서의 전문지식 보유수준 및 자신감

실무현장에서 현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하여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교수법의 두 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런 편

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44%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0%와 2%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이전의 학생 실무교육 경험

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전문지식 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반면, 교수법에 관해서는 10%의 응답자만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42%가 ‘보통이다’라고

Fig. 1. Participants' perception changes and the effect of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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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6%와 2%로 전체 응답자의 48%

에 달했는데, 이는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 영역의 응

답률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응답자들은 학생

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

문지식에 비하여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나 자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C). 교육자

로서의 자신감에 대하여 교육시행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수강생의

비율이 각각 4%와 62%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교육

을 받고 난 이후 실무교육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자신감이

상승했다고 응답하였으나, 6%의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

다’라고 하였고,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자신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상세자료 생략).

4.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평가

“현재 본인의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설문문항에서는 개인의 프리셉

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점수를 0점에서 100점 척도로 된 100 mm의 막

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육시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응답자가 자가평가한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점수는 52.99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에 배부

된 두 번째 설문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교육받기 전 본인의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점수를 재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점수가 51.76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 후에 변화된 본인의 자질

과 능력을 평가한 점수는 64.66점으로 교육 전의 51.76점과

비교하여 약 12.9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01)(Table 3). 이러한 교육 전후

의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차이 변화에 대한 인식은

근무장소, 학생실무교육 경험의 유무, 직위, 근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별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

는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나(p < 0.0001) 남성의 경우에

는 교육 전후의 평균 측정값의 차이가 여성과 유사(13.67점

대 13.09점)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는 않

았는데(p = 0.1105), 이는 설문응답자의 수가 너무 적어 이에

따른 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성별에 따라 프리셉터의 자질과 능력의 자가평가에 대한 인

식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p = 0.9392). 반면 이러한 교육 전후의 차이가 근무장소, 학

생실무교육의 경험의 유무, 직위, 근무경력에 따라서 각 그

룹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및 양성교육에 관한 인식

프리셉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프리셉터 오리엔테

이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교육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각각 72%와 22%의 응답자가 ‘매

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하였으며, 4%의 응답자

는 ‘보통이다’라고 답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프리셉터 오

리엔테이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1D).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강

생의 84%가 프리셉터 양성 또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필요

성에 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6%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Fig. 1D). 또한, 임상 교육자로

서의 프리셉터 역량개발을 위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86%가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하였다(상세자료 생략).

교육과정 및 내용평가

교육 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의 적

절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각각 88%와 92%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수강생들

이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1E).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과 ‘실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유익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Fig. 2A), 이러한 응답은 근무장소, 실무교육 경험

의 유무, 현직위, 근무경력, 최종학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상

Table 3. Participants' self-assessment rating for their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a preceptor before and after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B0
*

A0
†

A1
‡

A0-B0 A1-A0

n 49** 50 50 49** 50

Mean±SE¥ 52.99±2.47 51.76±2.29 64.66±2.06
1.61±1.84
P = 0.3861

12.9±2.39
P = 0.0001

Abbreviations: B=Before, A=After

*Self-assessment of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a preceptor before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at the time of pre-education

** excluded 1 missing data
†
Self-assessment of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a preceptor before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at the time of post-education
‡
Self-assessment of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a preceptor after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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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료 생략). 하지만 교육내용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보직자

및 부서장/개설약사이거나 또는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실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내용에, 일반 근

무약사이거나 실무교육 경험이 없거나, 또는 10년 미만의 근

무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실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에 관한 교육내용에 약간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근무경력에

따라 약간의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경력이 20년 이

상인 응답자들은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교육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프리셉터 시뮬레이션’

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하였다.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모든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고찰 및 결론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8시간의 프리셉터 양성 오리엔

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약사들을 대상으로 2

차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실무약사들의 새로운 약학교육에 대한 인

식에 있어서 약사들의 새로운 6년제 약학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약학대학 6년제로의 학제개편이 확

정된 이래 2011년 새로운 약학교육제도에 따른 첫 신입생을

맞기까지 약학계를 비롯한 약사 직능단체와 약업계는 우수한

국제수준의 약학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

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해왔다. 그 결

과 약학대학 표준 교과과정의 모델이 완성되었고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약학교육의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약학대학과 약학교육

의 핵심 교육과정인 실무실습 교육에 교육의 파트너로서 함

께 참여하게 되는 실무약사들 간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일

차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약학대학 차원에서 본격적인 실무실

습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새로운 약학교육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약학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대하여 약

사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약사들은 프리셉터의 역할이나 실무실습 교육에 대하여 ‘귀

찮다’, ‘학생은 걸리적거린다’,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일이다’,

‘단순히 봉사하는 일이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 후 약사들은

교육을 통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프리셉터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

며, 교육자로서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해소되고 이러한 역

할을 통하여 약사 직능과 사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프리셉

터 개인의 발전과 직능의 향상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인식

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리셉터 오리엔테이

션 교육과정에서는 프리셉터의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개개의 전문직능인으로서 갖추어

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이며 약사들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 프리셉터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을 명확하게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외의 프리셉터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가시적인 혜택에 대

해서도 언급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셉터로서의 전문지식 보유수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교수법에 관한 전문지식의

Fig. 2. Participants'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education topics (lowest possible score=1, highest possible scor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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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약사들은

프리셉터로서의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 보유 측면에

서 자신이 보통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수법의 영역에서는 약사들의 전문지식

보유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임상

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리셉터로서의 자질

과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에서도 드러나 교육시행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자가평가 점수는 52.99점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난 후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육 이전의 본인의 프리셉터로서의 자

질과 능력을 재평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이 수치가 51.76점

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후에는 프리셉터로

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가 13점 정도 상승

한 64.7점으로 관찰되어, 본 교육 프로그램이 프리셉터로서

의 역할수행에 대한 약사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프리셉터로서

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교육 후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자가평가 점수가 오히려 떨어

진 경우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교육 후에 프리셉터에게 필요

한 자질이나 전문지식의 보유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교육전과 달라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교육 후에 본

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향상되었음을 느끼지만, 교육

자로서의 자신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약학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프리셉터 양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교육 전에도 이미

대다수의 약사들이 프리셉터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방 등에 의해 수행된 선행 연구결과와

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0)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 후에 훨씬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학생 실무실

습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보다 많이 필요함을 인지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교육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

들이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과 ‘실무현장에서의 효과적

인 교수법’이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 또는 ‘실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의 2가지 교육내용의 선호도에 대하여는 아주 미미하

기는 하나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근무약사이거나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으로 짧을

수록 교수법에 약간 더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보직자 및

부서장/개설약사일수록 또는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오래

될수록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본

인의 현재 지식 보유수준과 향후 프리셉터로서 본인이 실제

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역할에 따른 필요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무경력이 오래되거나

Table 4. Differences in participants’ self-assessment rating for their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a preceptor before and after
the preceptor orientation program

Variables Mean (SE
*
) t p

**
-value p

†
-value

Gender
   Male (n=6)
   Female (n=43)

13.67 (7.06)
13.09 (2.61)

1.94
5.01

0.1105
<0.0001

0.9392

Work place
   Hospital pharmacy (n=37)
   Community pharmacy (n=13) 

11.86 (2.95)
15.85 (3.82)

4.02
4.15

0.0003
0.0013

0.4710

Education experience
   No (n=29)
   Yes (n=21)

14.59 (3.43)
10.57 (3.18)

4.25
3.32

0.0002
0.0034

0.4130

Current positions
Director/Pharmacy owner (n=10)
Assigned pharmacist (n=11)
   Staff pharmacist (n=28)

19.20 (4.14)
12.18 (3.33)
11.39 (3.75)

4.63
3.66
3.04

0.0012
0.0044
0.0052

0.4575

Working Experiences 
   <5 years (n=10)
   ≥ 5 & < 10 years (n=16)
   ≥ 10 & < 20 years (n=16)
    ≥ 20 years (n=8)

13.90 (6.07)
12.06 (5.17)
13.13 (3.70)
12.88 (4.17)

2.29
2.33
3.54
3.09

0.0476
0.0340
0.0029
0.0177

0.9948

* SE=standard error

**Within a group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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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이 있는 약사일수록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교

육내용의 실제 유용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이전에 학생을 현장에서 교육하여 본 경험

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실제 학생 교육 경험에 의해

교육내용의 유용성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받아들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수

혜자에 특성에 따라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개발하여 맞춤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약사들에게는 교수법 및 교육전략 등

에 관한 교육을,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차후 실무실습 교육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게

될 약사들에게는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을 비롯한 리더쉽

향상과 문제해결방법, 실무실습 교과 과정 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집중해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는 먼저 국외사례를 살펴

보면 미국의 경우 주(State)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최초로 프리셉터 자격인정(또는 인증)을 받기 위한 2시간

~3.5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자격갱신을 위한 매년

1~1.5시간의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일

본의 경우에는 이틀에 걸친 워크샵 형태의 교육을 비롯하여

1일간의 비디오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속 교육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8시간의 프리셉터 최초 자격획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이후 자격갱신 및 재임용을 위한 매년 2시간 이상의

계속 교육을 필수요건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8) 본 연구에

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8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적

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제공자 측면

에서는 프리셉터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교육하기에 8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교육시간

이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서 나타났듯이 8시간의 교육 후 프리셉터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자가평가한 평균점수가 64.7점으로 교육 전에 비해 향

상되기는 하였으나 양질의 실무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만족스

러운 정도라고 할 수 없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제공자 및 교

육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시간연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

램은 단 한 번의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계속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시간의 배정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응답자들 또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일 약학대학의 프리셉터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

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약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모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

답자의 74%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형

태로든 이전에 학생 교육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

이 있는 약사들이 많을 것이 예상되었고,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프리셉터의 역할과 직능 또는 자질 및 역량평가에 대

한 인식이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기관에 따른 약사들의 인식에 별다른 차이점

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지역약국에 근무하

는 약사들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또는 지역약국 근무약

사 중에 이미 병원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들이 있어서 이것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또

한, 연구대상자들은 프리셉터 양성교육에 참가한 약사들로

이들은 다른 약사들에 비해 자기계발과 학생 실무실습 교육

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 전의 약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오는 결과

의 비뚤림(bias)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육자의 전문성,

교육전략 및 방식 등을 포함한 교육의 효율성 등 교육제공자

측면에서의 특정요인들이 피교육자의 교육 후에 나타나는 인

식변화 및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으나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프리셉

터 양성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

육 전후의 약사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봄으로써 프리셉터 교육

의 효과를 분석한 첫 번째 선도연구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며,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실시한

8시간의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약학교육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프리셉터에게

필요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기술, 그리고 학생 교

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교육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교육제공자 및 교육수혜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

인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비롯하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

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성과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표준 교육 프

로그램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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